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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차기 대법원장 후보 

‘오석준·이종석·홍승면’ 유력 검토 법무뉴스

<오석준·이종석·홍승면>

 

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(61·사법연수

원 19기) 대법관과 이종석(62·15기) 헌법재

판소 재판관, 홍승면(59·18기) 서울고등법원 

부장판사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

로 알려졌다.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

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경력이 있다는 

점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. 이 재판관과 

홍 부장판사는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사법부 

내부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난 

법관으로, 재판 지연 등 논란에 처한 사법부를 

안정시킬 적임자로 검토되고 있다.

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, 대통령실은 

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

후임으로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, 홍 부장판사 

등 3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 

후보 지명은 8월 20일 전후 이뤄질 것으로 전

망된다.

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

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. 1987년 제29

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

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. 법원행정처 공보

관, 서울고법 판사, 사법연수원 교수, 서울행

정법원 부장판사,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, 제

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. 오 대법관은 두 차례 

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

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데

다 법조 안팎에서 대법관 중 차기 대법원장이 

나와야 법원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

라는 지적도 있어 적임자라는 평이다. 오 대법

관은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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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칠곡 출신인 이 재판관은 대구 경북고

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

사법시험에 합격했다. 그는 인천지법 판사로 

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, 법원행정처 사법

정책담당관,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, 대전고

법 부장판사,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

사,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, 수원지법원장 등

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. 2018년 10월부

터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다. 이 헌법재판관

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

존경을 받는 인물로 손꼽힌다.

경기 안성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고와 

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. 1986년 제28회 사

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

법복을 입었다. 서울형사지법 판사, 법원행정

처 인사담당관,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중앙

지법 부장판사, 대구고법 부장판사, 대법원 

선임재판연구관,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, 법

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. 꾸준히 

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사법행정과 법

리에 밝아 차기 대법원장감으로 손색이 없다

는 평가를 받는다. 그는 10여 년 전 대구고법

에서 ‘판례 공보 스터디’를 시작해 현재 회장

을 맡으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. 

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. 홍 

부장판사는 김명수 코트에서 동료 법관들로

부터 수차례 대법관 후보로 천거를 받았으나 

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새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9명의 대법

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. 차기 대법원

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 등 인

선도 책임진다.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

법조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

이 된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